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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자연미술영상전 작품공모 
 

“숲과 생명” 
 

숲은 자연의 상징으로 생물이 잉태되고 자라는 곳이다. 숲은 인간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숲은 우리에게 한없는 에너지와 소산을 

제공한다. 맑은 공기, 청정한 물과 기름진 토양, 그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열매, 그리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물들. 그것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태초에 

그곳은 그런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생육번성하는 평화로운 세계였을 것이다. 최상위 

포식자로부터 하위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코스모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능력과 자연과학의 진보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숲은 개발이란 미명하에 파괴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오류를 범하게 되면서 역으로 자연의 치명적 복수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각한 

자연재해나 미증유의 팬데믹도 따지고 보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인간들의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근 꽃가루를 옮겨야 할 벌들이 사라졌다 한다.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온 결과이다. 생태계는 생명들이 나고 자라고 소멸하며 스스로 자신의 균형과 항상성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양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탄생 속에서도 

죽음이 있고 소멸 속에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것이다. 숲은 생명을 살리는 물과 공기와 흙이 

있어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며 피폐한 인간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감싼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고 살지만, 그것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중지되거나 

망실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다면 인간의 삶은 대환란이 초래될 것이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다루며 자연미술의 지평을 

넓혀왔다. 금년의 경우 ‘재야생(rewilding)’을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연을 다시 야생의 

상태로부터 인식하자는 사유에서 출발한다. 자연을 보호나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는 

소극적이고 인위적인 태도를 넘어 좀 더 자연 그대로의 소리를 접하고 회복을 꿈꾸어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사유로 자연을 침범하고 가두는 태도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활한 농수 공급을 위해 강에 조성된 댐의 건설이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해 수다히 파헤쳐진 숲은 우리의 과오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벌목이나 

산불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된 생명과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파괴한 자연의 생명을 발견하는 일, 예기치 못한 자연 속 생명의 소리나 자태를 

발견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자연과 화합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욕망으로 숲에서 떠나버린 

생명들을 불러들이는 일, 새롭고 건강한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는 일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자칫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복잡하고 분주한 현실에서 잠시 멈추어 

사색하고 체험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대화에 참여하는 일에서 출발할 수 있다. 

http://www.natureartbienna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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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서 비엔날레 영상전의 주제는 ‘숲과 생명’이다. 숲속 생태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명의 비밀스럽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영상 언어들을 

통해 재야생의 담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찬동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전시총감독) 

 

■ 주제: “숲과 생명” 

■ 전시기간 : 2022년 8월 27일 – 11월 30일 

■ 전시장소 :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숲속마루 외 

■ 전시진행 

- 선정된 작품은 2022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전시기간 중 연미산자연미술공원 내 각각의 

TV모니터로 전시하며 설치여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작품이 한 모니터에 순차적으로 

상영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년 5월 20일 – 6월 30일  

■ 제출자료 

1. 신청서 (지정양식)  

2. 영상작품 대표 사진이미지 (2mb 이상) : 홍보물 수록용 

3. 경력사항(CV) 및 포트폴리오 (자유양식/ 10MB 이내) 

4. 영상작품  

   - 주제 ‘숲과 생명’에 부합하는 작업을 담은 영상 

- 영상분량 : 작품별 1분(60초)이내  

- 출품 작품수 : 1점 ~ 3점  

- 파일형식 및 크기 : MP4 (H.264 codec) / 500MB 이내  

- 권장 해상도 : 1920×1080 픽셀 이상 

- 심의 후 미선정된 작품의 원본파일은 파기 예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atoo@hanmail.net 

※ 접수 후 확인 메일이 발송되며, 일주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연락바랍니다. 

■ 선정결과 : 2022년 7월 15일 예정 (개별 통보) 

■ 주최: 공주시 

■ 주관: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 문의 

- Tel. 041-853-8828 / E-Mail. yatoo@hanmail.net  

- Web. www.natureartbiennale.org / www.yat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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